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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
(온라인)2024. 9. 4.(수)12:00

(지  면)2024. 9. 5.(목) 조간

 156.6km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부여,
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

-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둘레길 7개 구간 도로구간·도로명 결정·고시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9월 5일(목)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(둘레길) 

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‘서울둘레○길’로 결정·고시했다고 밝혔다. 

  ○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‧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

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는 「도로명주소법」제7조에 근거해 

지난 8월 27일(화)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.

□ 2021년 이전에는 숲길(둘레길)·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

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곤란함을 겪었고, 이로인해 긴급

출동기관(소방·경찰)이 출동 위치를 신속하게 찾기가 어려웠다.

  ○ 이에, 행정안전부에서 숲길(둘레길)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

2021년「도로명주소법」을 개정했으며,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

부여하고 있다. 

  ○ 다만, 두 개 이상의 시‧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

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. 

□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‧경기에 걸쳐있는 숲길(둘레길)의 도로구간을 

21구간으로 나누고, 도로명은 ‘서울둘레○길’로 의결했다. 주요 심의 

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(도로구간 설정) 전체 둘레길(156.6km)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

심의하여 21개 구간으로 나눴다. 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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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○ 도로구간을 가칭 ‘서울둘레길’ 하나로 설정할 경우, 20m 간격으로  

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*가 어려운 

점 등을 감안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.

* 기초번호 1 ∼ 15566 (표기 : 서울둘레길 15450, 안내 : 서울둘레길 만오천사백오십번)

  ○ 도로구간이 21개 구간으로 나눠짐에 따라 탐방객에게 응급상황이 발생

하면 본인의 위치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(도로명 부여)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*의 도로명은 

‘서울둘레길’로 결정했다. 

* ①서울둘레1길(6.1.km), ②서울둘레4길(7.6km), ③서울둘레5길(4.5km), ④서울둘레7길(7.1km),

⑤서울둘레12길(7.0km), ⑥서울둘레13길(7.7km), ⑦서울둘레16길(8.9km)

  ○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‘서울둘레’를 그대로 

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

점을 고려해 명칭이 결정됐다.

  ○ 또한,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‘서울둘레○코스길’을 제시하였으나 

▲‘코스’와 ‘길’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, ▲도로명과 같은 공공

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, ▲보다 짧은 명칭을 

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

려해 ‘코스’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.

  ○ 이번 결정은 숲길(둘레길)이 두 개 이상 시‧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

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.

□ 한편,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, 기초번호판 등 

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. 

 ○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

긴급구조기관(소방·경찰)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

위치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진다. 



- 3 -

□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“시·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

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·경찰이 

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전국 숲길에 도로명

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둘레길‧탐방로 등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
밝혔다. 

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책임자 과  장 박광섭 (044-205-3551)

주소생활공간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호 (044-205-3558)


